
정토의 정원
언젠가 유홍준 교수의 특강을 들을 기

회가 있었다. 다른 것은 다 잊었으나, 지금
도 기억에 남는 것은 불국사에 연못이 있
었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청운교, 백운교
앞에 연못이 있다면 더욱 아름답지 않을
까? 
옛날에 연못을 만들었다면, 불국사는

그 자체가 지상의 극락정토로 기획된 것
이라는 의미가 되리라. 전문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지 알 수 없지만, 불
교미술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작지 않은
깨달음이었다.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의 형태로, 지

상에 극락을 구현하려 한 사례는 일본에도
많이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
지(宇治)의 평등원(平等院)이 아닐까 싶다.
봉황당이라는 법당은, 그 이름처럼 봉황의
날개를 좌우로 펼친 구조로 되어 있다.  
봉황당 앞에 연못이 있다. 극락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당연히 봉황당에는 아
미타불이 계시고, 그 주위의 하늘에는 비
천(飛天) 등 수많은 공양자(供養者)들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상의 음악을 연
주한다.  
평등원의 정원과 같은 정원을‘정토정

원’이라 말한다. 물은 없지만 모래를 파도
라 하고, 돌은 섬이라 하여 선정(禪定)의
세계를 형상화한‘선종정원’과는 또 다른
양식이다. 선종정원은 간소함이 아름다움
의 원천이지만, 정토정원은 화려한 기교
가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 옛날 귀족들은 내세에 극락에 왕생

하기 위하여, 극락세계를 정원 속에 구현
해 놓고서 극락왕생을 염원하였다. 마치
스스로 극락세계의 한 일원인 것같은 느
낌을 가져보고자 한 것이리라. 

나=아미타불
관상(觀想), 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하

면‘이미지’다. 이미지트레이닝이라는 말
이 있듯이, 극락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아
미타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염(곭)’하는 것은, 사실
인도에서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한 관상염불을 설하는 대승경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관무량수경〉이
다.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부인에게 아미
타불을 관상하라 말씀하신다. “모든 부처
님 여래는 진리의 몸이니, 모든 중생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

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서른
두가지의 큰 특징(三十二相)이며 여든가
지의 작은 특징(八十種好)이니, 그러한 마
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마음
이 곧 부처이다.”
자, 어떤가? 여기 관상 속에 선(禪)이 들

어와 있지 않은가. 흔히 우리는 염불과 선
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염불 속
에 이미 선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관상
자체가 또 하나의 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관무량수경〉에서는 염불의 의

미를 관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선과 염불
의 간극을 단박에 뛰어넘고 만다. 부처님

을 염하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
을 떠올리는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이미지는 예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정토의 염불이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
필요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정토신앙은
예술을 낳았다. 정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조각이나 회화가 필요했던 것도 이
러한 배경에서이다. 
다만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아쉬운 바가 없지 않았다.
관상염불에서, 그저 '나무아미타불'이라
소리 내어서 부르는 구칭(口稱)염불로 염
불의 흐름이 바뀐 데에는 이러한 이유 역
시 있었다. 
물론 그렇게 염불의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심작불 시심시불'의 원리마저 바
뀔 수는 없다. '나무아미타불'이라며, 소리
내어 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아
미타불이 존재한다. 그가 곧 아미타불이
기 때문이다. 동국대불교학부교수

김호성교수의
에세이 경구

그마음이부처를만드는것이니
그마음이곧부처이니라. 〈관무량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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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도에상응할분(分)이 조금이라도
있는것이다. 만일이와같지않다면, 뒷날끝
내염라대왕에게엄한문책을당할것이다. 

흔적을 남기고 다니니까, 염라대왕에게 들
키는 것이다. 아라한이나 벽지불만 되어도,
‘의생신(意生身)’즉 뜻대로 태어날 수 있다
고 했다. 그런 정도만 되어도, 염라대왕이 붙
을 수가 없다. 하물며 그림자가 다 사라져서,
부처와 둘이 아닌 자리에서는 더 말할 나위
가 없다. 그러나 그림자가 일어나는지도 모
를 정도라면, 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중생계
에 떠돌아다니는 영가가 되어서 귀신놀음을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다만‘있다, 없다’하는 모든 법을 여
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의 태양과 같
아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광명을 발하여,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두루 비추게 된다. 이
어찌‘힘덜리는일[겛力事]’이아니겠느냐?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데,
매달려서 일부러 없애려고 드는 것이 허물로
작용한다. 

이런때에이르러서는깃들어머물데가없
어서, 그 행은 모든 부처님의 행이 되며 곧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應無所住而
生其心]’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너의청정법신이며‘아뇩보리’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無
上正等正覺)으로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확철대

오 하는 것이다. 그때는 다시 어느 것에도 속
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배
워얻고부지런히고행수도하며풀옷을입고
나무껍질을먹는다하더라도, 결국 자기마음
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조리 삿된
수행이며, 정작 천마(天魔)의 권속이되는것
이다. 이런 식으로 수행해서 무슨 이익이 있
겠느냐?

수없는 난행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
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도
깨치지 못하면 헛일이다. 무상정등정각에 대
한 올바른 안목이 열려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지공(志公)이 말씀하기를, “부처란본래자
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가운데
구해지겠는가? 설령그렇게해서삼현(三賢),
사과(四果), 십지만심(十地滿心)의 지위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역시 범성(凡聖)이라는
한계를벗어나지못한것이다.”고하였다.

범부가 성인의 지위를 얻고 거기서 더 큰
성인으로 나아가는 상대적인 모습은, 확철대
오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망한 짓에 불과
하다. ‘성인이 되라.’는 말과‘성인도 허망하
다.’는 말을 동시에 들었을 때, 공부가 분명
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공부에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더 깊고 얕은지 정확하게 구분
할 수 있다. 

배휴가물었다.
“어떤것이‘속제[世諦]’입니까?”
“갈등을 설해서 무엇 하겠는가? 본래 청정
한것인데, 어찌언설을빌려서문답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루지(無걼
智)라한다.

보통‘일체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곧‘무념무상 하라.’는 것으
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아직도‘하
라’가 뒤에 붙어 있다. ‘돈오’는 따로 노력하
지 않아도, 본래 무념무상한 줄 알 아는 것이
다.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 내용대로 해야 한
다는 것은 아직도 대승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다. 최상승의 수레를 타고 마음대로 거닐면서,
근기 맞춰서 인연을 베풀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속제’란 세속적인 이치를 말한다. 배휴는
세간의 상대적인 도리에서 자꾸 질문을 하고,
황벽스님은 출세간의‘진제(眞諦)’의 절대적
인 입장에서 언표를 싹 쓸어서 대답하고 있
다. 아직 꼭지가 떨어지지 않은 배휴가 아무
리 답답한 질문을 하여도, 황벽스님은 꼭닥스
럽게 대답해주고 있는 모습이 대선지식의 고
구정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갈등’이
란 언어, 문자에 얽매여 이치를 논하는 것을
말하며, ‘무루지’란 번뇌가 세지 않는 지혜다. 

네가 매일의 행주좌와(궋住坐臥)와 일체
말하는데있어유위법(有爲法)에 집착하지않
는다면, 말하고눈깜박이는것모두에번뇌가
없을것이다. 

본래면목을 깨달으면, ‘말하고, 하지 않고’
에 관계없이 더러움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더러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 짓고 분별할 수밖에 없
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어지
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번번이 걸리는 내 모습은 걸릴 것 없는 마음
과는 거리가 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
까?”하고 묻는 등등의 모든 질문은 유위법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지금 말법시대로 기울어지면서, 선도(禪道)
를 배우는 대부분 사람들은 온갖 소리와 빛깔
에집착하고있다. 이래서야어찌자기마음을
여읠 수 있겠는가?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
무와 돌덩이처럼 되며, 또한 다 탄 재와 꺼진
불처럼되어야한다. 

깨달은 힘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분별은
점점 사라져간다. 뭔가 자꾸 하려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하되 하는 바 없이 지낼 수 있
는 인연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 일단 근본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시간 보내야
한다. 

“마음이허공같고다탄재같아야”

“어떤것이속제입니까”

“본래청정한것인데

언성빌려문답하겠는가

일체마음없는것이무루지”

‘무루지’번뇌새지않는지혜

아라한·벽지불만되어도

염라대왕이붙을수없다

모든법여의기만하면

비추려하지않아도

두루비추게된다

이것이바로‘아뇩보리’다

그림·박구원

그림·박구원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24〉

범어사주지

무위(無爲)의 실상문(實相門)

수계법회 법요식
품계고시 및 비구 수계식

안 내 말 씀
이번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품계고시 및

수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계를 기다리신 종도 분들과, 이번 행사에
뜻있는 종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주최:(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053)965-8215,010-9020-8215

임시 대행 : 법등. 수봉 합장

↽삼화사
갈 마 아사리 법철스님
교 수 아사리 일공스님
정 례 대화상 자강스님
유 나 정수스님
인 례 명승.법등스님
사회자 법등스님

↽장소 및 일시
●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석불사

(경남 유형문화재 제122호)
●알 : 불기 2557년 5월 19일(양력 6월 27일)

목요일
●시 : 9시 30분


